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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nurses' knowledge of the law, consciousness, and will to practice and 
the relationships among factors affecting the will to practice.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
tiple regression. Results: Most respondents were women (93.9%) and 75.6% of them had received basic education 
on law. The average score on knowledge of the law was 11.83±3.07 for general law and 10.42±3.32 for nursing law. 
The average score on consciousness of law and will to practice was 2.50±0.31 and 4.32±0.58, respectively.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knowledge of the law in terms of having taken a refresher course(F=5.87, p=.003); in 
consciousness of the law in terms of knowledge of the law (F=6.61, p<.002); and in will to practice according to age 
(F=7.30, p=.007) and educational level (F=13.08, p<.001). Factors influencing will to practice included behavioral 
and cognitive consciousness, general knowledge of law, and education. These factors explained 24% of the variance. 
Conclusion: Nurses knowledge and consciousness regarding law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ir will to practice. 
Systematic law education for nurses and repetitive research are recommended to prevent nursing mal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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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과 건강보험의 발전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료인들

이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영역에서 전문적이며 독자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게 되었다[1]. 간호사는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

는 사람이기 때문에[2] 변수가 많고 예측이 어려운 건강 문제에 

개입될 소지가 많다. 간호사의 판단이나 행동은 대상자의 생명

이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업무수행시에 항상 판

단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전

문직업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3]. 

우리나라 간호사는 피고용인의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민

사책임에 있어서는 고용주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배

상책임을 부담하며,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위법행위를 한 간호

사 스스로가 죄책을 지게 된다. 오늘날 간호학문의 발전과 환

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의료분쟁으로 인한 의

료소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4-7] 간호사가 업무의 범

위와 법적 권한 및 한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실천해야만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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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말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의 임무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간호사와 협력자들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거나[8-10] 직종 간의 업

무 내용이나 한계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7,11-13] 간

호사가 법적인 간호업무의 한계를 벗어나 행위하는 경우가 발

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과오 예방을 위해서는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과 간호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

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간호사에게 제공되는 법

에 대한 교육의 수준이나 정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

족해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간호 관련 법 교육이 제공되어

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1,4,5,7,10].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고전적 자극-반응 이론

(stimulus response theory)[14], 인지 이론(cognitive theory) 

[15], 가치-기대 이론(value-expectancy theory)[16] 등이 있으

며 최근에는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17]

과 지식, 태도, 믿음 및 실천 모델(Knowledge, Attitude, Belief, 

and Practice model, KABP model)[18] 등이 대두되고 있다. 

KABP 모델은 인간의 행동기전에 대한 이론으로 어떤 대상에 대

해 잘 알고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에 대하

여 적절히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간호사가 법에 

대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준법행위 결과에 대한 믿음

이 있어야 법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 때, 태도

와 믿음은 의식이란 말로 대치될 수 있는데[19] 의식이란 개념

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지적(cognitive), 평가적(evaluative), 

감정적(emotional) 심리상태를 총망라한 것으로, 태도가 갖는 

정서와 믿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20,21]. 따라서 간호사

의 법준수 실천행위를 직접 관찰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예측

하기 위해서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로 대체하여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다[22,23].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법에 대한 지식과 의식, 그리고 

실천의지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며 실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간

호 교육과 실무에서 간호사와 학생들에게 제공될 법 교육의 내

용과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법에 대한 지식, 의식, 실천의지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며 간호사의 법에 대

한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것으

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법에 대한 지식(일반, 간호사), 의식, 실천의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법에 대한 지식(일반, 간호사), 의식, 실천의지에 대한 지각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법에 대한 지식(일반, 간호사), 의식, 실천의지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법에 대한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법에 대한 지식(일반, 간

호사), 인식, 실천의지를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우리나라 종합병원 중에서 연구자들이 접

근 가능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에 소재하는 1개씩의 종합

병원에 자료수집 당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로,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간호사이다. 대

상자 수는 유의수준 .05, 효과크기인 .03, 검정력 95%로 다중회

귀분석를 하기 위해서는 281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것으로 계

산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300명의 병원간호사를 대상

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법에 대한 일반 지식

법이란 사회규범 중, 국가가 강제로 실현하는 규범이고[24] 

지식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나 앎으로[25], 본 연

구에서 법에 대한 일반 지식은 Kim [21]이 사용한 것을 재구성

하여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법과 사회」교과목에서 다루는 법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법적 

사고를 기반으로 판단을 요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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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1점,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면 0점으로 처리함으로

써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법에 대한 일반 지식이 높음을 의미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값은 .82이다.

2) 법에 대한 간호사 지식

본 연구에서 법에 대한 간호사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1990

년 이후, 국내에서 간호사가 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색

하는 것으로부터 개발을 시작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은 한국연

구재단 등재학술지에 투고된 논문과 학위논문들로 DBPIA, 

KISS, 국회전자도서관 DB를 이용하여 주요어 ‘간호사고’와 

‘의료소송’으로 검색하였다. DBPIA에서는 23편, KISS에서는 

30편, 국회도서관에서는 3편의 논문이 검색되어 총 56편의 논

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중복 추출된 논문과 간호사와 관련

된 내용이 아닌 논문 48편을 제외하고 총 8편의 논문이 분석되

었다. 분석논문은 의료소송에서 법원의 판례가 간호사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거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법원의 판례를 교육하

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로, 분석에서 사용된 판결사례 22개 모

두를 간호사의 법적 지식을 묻는 도구의 질문문항으로 만들어 

1차 도구를 완성을 하였다. 1차로 완성된 도구는 실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같거나 혹은 다르게 제시하고 제시한 내용

이 맞는지의 여부를 응답하게 함으로써 간호사의 법적 지식을 

측정하였다. 1차로 완성된 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실무경력 20

년 이상인 수간호사 7인, 팀장 2인 간호부장 1인인 총 10명의 

간호관리자에게 각 사례가 간호사의 법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

는 도구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4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게 하였다. 모든 사례는 ‘매우 타당하다’ 4점, ‘타

당하다’ 3점, ‘타당하지 않다’ 2점, ‘매우 타당하지 않다’ 1점으

로 평가하게 하였는데 평가결과, 도구의 총 CVI 값은 .92였다. 

사례별로 CVI 값이 .80 미만인 사례는 타당도가 낮다고 판단하

여 도구에서 제외한 결과, 2개의 사례가 제외되어 간호사의 법

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총 20개의 사례로 최종 구성되

었다. 각 사례마다 제시된 판결결과는 ‘맞다’, ‘틀리다’, ‘모르겠

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정답이면 1점, 틀리거나 모르겠다

고 응답하면 0점으로 처리함으로써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법에 

대한 간호사 지식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구의 Cronbach’s ⍺값은 .86이다.

3) 법에 대한 의식

본 연구에서 법에 대한 의식은 국가가 강제성을 가지고 실현

하고자 하는 규범에 대한 인식이다[21]. 법에 대한 의식의 측정

은 사회심리 현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Kwak [20]이 법의식 개념과 구성요소로 구성하고 이를 인지

적, 정서적, 평가적 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Kim [21]이 재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지적 요소 5문항, 

감정적 요소 6문항, 행동적 요소 4문항인, 총 15문항으로 구성

되었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는 4점의 Likert 척

도로 측정하도록 하여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법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값은 .76이다.

4) 실천의지

실천이란 어떤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고 의지란 어떤 

것을 결심하고 행동하는 능력으로[25], 어떤 행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법에 대

한 실천의지 측정도구는 간호사의 적법행위에 대한 실천의도

를 측정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법적 의무인 주의의무 1문항, 설

명의무 1문항, 동의의무 1문항, 비밀유지의무 1문항, 확인의무

(대상자 확인 및 의사의 지시 사항 확인) 2문항과 연구자들이 

간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간호업무라고 연구자들이 

판단한 기록 1문항, 보고 1문항, 감시 1문항, 교육 1문항에 대한 

실천의지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1차 완성되었다. 1차 완성된 

실천의지 측정도구는 실무 경력 20년 이상의 수간호사 7인, 팀

장 2인 간호부장 1인인 총 10명의 간호관리자들에게 4점의 

Likert 척도로 그 내용이 간호사의 적법행위 실천의지를 측정

하는 도구내용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게 하였다. 모든 

문항은 ‘매우 타당하다’ 4점, ‘타당하다’ 3점, ‘타당하지 않다’ 2

점, ‘매우 타당하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도구의 

총 CVI 값은 .97이었으며 사례별로 CVI 값이 .80 미만인 문항

은 없어 10개 문항 모두가 간호사의 법에 대한 실천의지를 측정

하는 도구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도구의 각 문항은 ‘매

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

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는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실천의지가 높음을 의미라도

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값은 .95이다.

4. 자료수집

자료는 2016년 9월 21일부터 2016년 11월 18일까지 수집하

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심의위원

회의 승인(110757-201609-HR-05-03)을 받았으며 이후, 연구

대상 병원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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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허락을 받은 뒤,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는 정해진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응답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

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설명한 후, 연구

에 참여할 것을 스스로 동의한 간호사에 한하여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서면 동의서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

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뒤, 본인이 직접 봉

투에 담아 밀봉해서 수거상자에 투입하도록 하였다. 자료를 수

집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교육적 특성, 법에 대한 지식, 의식, 

실천의지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자 등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교육적 특성에 따른 법에 대한 지식

(일반, 간호사), 의식, 실천의지에 대한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Duncan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 대상자의 법에 대한 지식(일반, 간호사), 의식, 실천의지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을 구하

였다.

 대상자의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교육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교육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본 연구대상자 대부분은 여성(93.9%)인 일반간호사들로

(84.1%), 30세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9.2%(145명)를 차지하

였다. 또, 대상자의 53.2%(157명)가 학사학위를 가진 미혼의 

간호사들로, 96.6%가 201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임상경력은 5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각각 

41.0%(121명)를 차지하였으며 근무부서는 외과계 병동(25.9%)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내과계 병동(23.5%), 특수부서(29.8 

%), 기타(10.8%)의 순이었다. 

교육적 특성을 보면, ‘법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문항에 ‘네’가 88.8%(263명), ‘아니오’가 11.2%였으며 

‘네’로 응답한 경우, 학생 때에만 교육을 받은 경우가 75.6%, 간

호사가 되어 교육받은 경우가 6.5%이며 학생과 간호사, 두 시

기 모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17.9%뿐이었다. ‘간호사에게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항에는 ‘네’가 98.6%였

으며 그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간호사의 법적 권리와 책임

을 알기 위해서(92.5%)’, ‘간호 및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82.7%)’, ‘환자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알기 위

해서(65.4%)’, ‘국민으로서 법적 권리와 책임을 알기 위해서

(40.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간호사의 법적 지식정도를 묻

는 문항에서는 68.5%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19.7%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1.9%는 ‘거의 모른다’고 하였으며 ‘충

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법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면 받을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문

항에는 ‘예’가 79.3%, ‘잘 모르겠다’가 11.9%, ‘아니오’가 6.8%

였으며 ‘어떤 내용이 간호사 보수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를 묻는 문항에는 ‘간호 및 의료 사고의 예방법(92.9%)’, ‘간호

사의 법적 권리와 책임(92.2%)’, ‘의료분쟁의 유형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87.5%)’, ‘환자의 권리와 책임(68.8%)’, ‘국

민의 법적 권리와 책임(40.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 대상자의 법에 대한 지식(일반 및 간호사), 의식 및 

실천의식

연구대상자의 법에 대한 지식, 의식 및 실천의지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법에 대한 지식은 20점 만점

에 일반 지식 11.83±3.07, 간호사 지식 10.42±3.32로 일반 지

식이 간호사 지식보다 조금 높았다. 법에 대한 의식은 4점 만점

에 평균 2.50±0.31이었고 하부요인인 인지적 의식 2.81±0.36, 

정서적 의식 2.03±0.45, 행동적 의식 2.50±0.31로 나타났으며 

실천의지는 5점 만점에 평균 4.32±0.58로 나타났다.

3. 인구학적 및 교육적 특성에 따른 법에 대한 지식(일반적, 

간호학적), 의식, 실천의지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교육적 특성에 따른 법에 대한 

지식(일반적, 간호학적), 의식, 실천의지에 대한 지각차이는 

Table 3과 같다. 법에 대한 일반 지식에서 차이가 난 특성은 근

무부서(F=2.79, p=.041), 병원규모(F=9.81, p<.001), 법에 대

한 지식(F=9.44, p<.001), 법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을 의향(F= 

5.87, p=.003)으로, 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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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Female
Male

277 (93.9)
18 (6.1)

Age (year) ＜25
25~＜30
30~＜35
35~＜40
≥40

 68 (23.1)
 77 (26.1)
 42 (14.2)
 56 (19.0)
 52 (17.6)

32.81±8.37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57 (53.2)
138 (46.8)

Education level Diploma (3-year)
Bachelor (4-year)
≥Master

 10 (37.3)
157 (53.2)
28 (9.5)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248 (84.1)
 23 (7.8)
 24 (8.1)

Total period of  work (year) ＜1
1~＜3
3~＜5
5~＜10
≥10

25 (8.5)
 45 (15.3)
 51 (17.2)
 53 (18.0)
121 (41.0)

10.03±8.05

Work department Medical ward
Surgical ward
Special ward
Other

 69 (23.5)
106 (35.9)
 88 (29.8)
 32 (10.8)

Hospital size (beds)
≤200
201~400
≥401

10 (3.4)
189 (64.1)
 96 (32.5)

Received education on the law Yes
No

263 (88.8)
 32 (11.2)

If received, education when? As a student
As a nurse
Both

199 (75.6)
17 (6.5)

 47 (17.9)

Nurses need for education 
on the law

Yes
No

291 (98.6)
 4 (1.4)

If education is needed, 
why it is needed?*

To know public's legal right and responsibility
To know nurses' legal right and responsibility
To know patients' legal right and responsibility
Tp prepare and deal with nursing and medical error
The others

119 (40.3)
273 (92.5)
193 (65.4)
244 (82.7)
 0 (0.0)

Level of knowledge of law Sufficient
Moderate 
Insufficient
Almost none

 0 (0.0)
 58 (19.7)
202 (68.5)
 35 (11.8)

2.92±0.56

Intention to take a refresher 
education on law

Yes
No
Not sure

234 (79.3)
20 (6.8)

 41 (13.9)

What should be included in 
a refresher education for 
nurses?*

People's legal right and responsibility
Nurses' legal right and responsibility
Patients' legal right and responsibility
Prevention Methods for nursing and medical errors 
Types of medical disputes and effective coping plans for coping
Other

118 (40.0)
272 (92.2)
203 (68.8)
274 (92.9)
258 (87.5)
 2 (0.7)

*Multiple responses.



 Vol. 23 No. 3, 2017 295

병원간호사의 법에 대한 지식, 의식과 실천의지 간의 관계

Table 3. Differences of Knowledge, Consciousness, and Will to Practice law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2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of 

general law
Knowledge of 
nursing law

Consciousness of 
law Practice will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Male

11.92±3.00
10.50±3.88

3.66
(.057)

10.55±3.16
 8.39±4.88

7.30
(.007)
a＞b

2.50±0.31
2.54±0.31

.31
(.581)

4.32±0.58
4.37±0.60

.20
(.659)

Age (year) ＜25
25~＜30
30~＜35
35~＜40
≥40

11.91±2.65
11.39±3.50
12.55±2.94
11.29±3.48
12.40±2.31

1.90
(.110)

10.22±3.05
 9.92±3.61
10.33±3.07
10.45±3.48
11.44±3.12

1.75
(.139)

2.53±0.28
2.50±0.27
2.43±0.32
2.46±0.36
2.57±0.30

1.75
(.139)

4.27±0.52
4.25±0.43
4.19±0.72
4.30±0.70
4.59±0.50

3.78
(.005)

a, b, c,
d,＜e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1.97±3.05
11.68±3.09

.64
(.424)

10.25±3.22
10.60±3.44

.80
(.372)

2.52±0.27
2.48±0.34

1.22
(.27)

4.30±0.48
4.33±0.67

.26
(.611)

Educational 
level

Diploma
Bachelor
≥Master

11.37±3.38
12.00±2.94
12.71±2.17

2.66
(.072)

10.30±3.52
10.47±3.28
11.64±2.36

2.72
(.068)

2.46±0.26
2.53±0.33
2.52±0.33

1.88
(.154)

4.15±0.57
4.36±0.57
4.73±0.36

13.08
(＜.001)
a, b＜c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11.77±3.11
11.78±3.46
12.58±2.15

.78
(.460)

10.18±3.36
11.56±3.10
11.75±2.61

4.01
(.019)

2.51±0.28
2.49±0.53
2.48±0.26

.09
(.917)

4.19±0.51
4.36±0.87
4.54±0.82

2.06
(.129)

Total period 
of work (year)

＜1
1~＜3
3~＜5
5~＜10
≥10

10.88±3.42
11.60±2.79
11.69±3.52
12.72±2.44
11.79±3.09

1.82
(.124)

 9.64±3.67
 9.98±3.24
 9.57±3.61
10.91±3.01
10.88±3.20

2.30
(.59)

2.59±0.29
2.51±0.27
2.52±0.26
2.45±0.27
2.50±0.35

1.00
(.408)

4.15±0.58
4.28±0.52
4.27±0.43
4.31±0.45
4.39±0.69

1.13
(.342)

Work 
department

Medical ward
Surgical ward
Special ward
Other

12.52±2.47
11.67±3.23
11.26±3.45
12.47±2.16

2.79
(.041)

10.38±3.00
10.32±3.11
10.26±3.75
11.53±3.33

1.42
(.238)

2.49±0.30
2.54±0.29
2.48±0.34
2.48±0.28

.76
(.518)

4.38±0.42
4.29±0.60
4.25±0.64
4.44±0.56

1.23
(.299)

Hospital size
(beds)

≤200
201~400
≥401

9.40±3.47
11.47±3.09
12.80±2.70

9.81
(＜.001)

 8.60±5.34
10.31±3.47
10.81±2.66

2.29
(.103)

2.46±0.36
2.51±0.32
2.50±0.27

.15
(.865)

4.21±0.23
4.24±0.62
4.47±0.47

5.16
(.006)

Received education 
on the law

Yes
No

11.92±3.03
11.18±3.33

1.68
(.196)

10.38±3.29
10.70±3.60

.26
(.608)

2.51±0.31
2.45±0.25

1.15
(.285)

4.32±0.59
4.34±0.47

.03
(.858)

Need for education 
on the law

Yes
No

11.85±3.06
11.00±4.24

.29
(.585)

10.43±3.30
 9.25±4.92

.50
(.480)

2.50±0.31
2.42±0.26

.32
(.574)

4.32±0.58
4.45±0.50

.21
(.651)

Knowledge of 
the law

Moderatea

Insufficientb

Almost nonec

13.09±2.45
11.73±2.99
10.37±3.69

9.44
(＜.001)
a＞b＞c

11.52±2.74
10.21±3.26
 9.80±4.16

4.28
(.015)

a＞b, c

2.63±0.28
2.47±0.27
2.45±0.45

6.61
(.002)

a＞b, c

4.46±0.53
4.27±0.59
4.37±0.58

2.66
(.072)

Intent to take a 
refresher 
education of law

Yesa

Nob

Not surec

12.12±2.85
11.35±3.62
10.41±3.61

5.87
(.003)

a＞b, c

10.50±3.16
11.20±3.99
 9.56±3.76

2.01
(.136)

2.50±0.29
2.51±0.41
2.50±0.33

.009
(.991)

4.37±0.58
4.10±0.70
4.11±0.39

5.17
(.006)

a＞b, c

Table 2. Nurses' Knowledge of General and Nursing Law, 
Consciousness, and Will to Practice (N=295)

Variables Min Max M±SD

Knowledge of general law 0 19 11.83±3.07

Knowledge of nursing law 0 17 10.42±3.32

Law consciousness 
 Cognitive consciousness
 Affective consciousness 
 Behavioral consciousness

1.27
1.00
1.17
1.25

4.00
4.00
4.00
4.00

 2.50±0.31
 2.81±0.36
 2.03±0.45
 2.50±0.31

Will to practice 1.00 5.00  4.32±0.58

한 군이 ‘불충분하다’거나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군에 비해, 

보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군이 ‘없다’나 ‘모르

겠다’고 응답한 군에 비해 일반 지식이 높았다. 근무부서와 병

원규모는 사후 검정에서 그룹이 구별되지 않았지만 내과계 병

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반 지식이 가장 높고 특수계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가장 낮았으며 401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가장 높고 2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근무

하는 간호사가 가장 낮았다.

법에 대한 간호사 지식에서 차이가 나타난 특성은 성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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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 among Nurses' Knowledge of General and Nursing, Law Consciousness, and Will to Practice (N=295)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r (p) r (p) r (p) r (p) r (p) r (p) r (p)

X1 1

X2 .46 (＜.001) 1

X3
 X4
 X5
 X6

-.08 (.182)
.02 (.761)

-.12 (.043)
-.05 (.443)

-.01 (.862)
.02 (.717)

-.06 (.351)
.04 (.467)

1
.75 (＜.001)
.84 (＜.001)
.65 (＜.001)

1
.39 (＜.001)
.39 (＜.001)

1
.28 (＜.001) 1

X7 .23 (＜.001) .21 (＜.001) .27 (＜.001) .32 (＜.001) .08 (.175) .30 (＜.001) 1

X1=Knowledge of general law; X2=Knowledge of nursing law; X3=Law consciousness; X4=Cognitive consciousness; X5=Affective consciousness; 
X6=Behavioral consciousness; X7=Will to practice.

7.30, p=.007), 직위(F=4.01, p=.19), 법에 대한 지식(F=4.28, 

p=.015)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

도 알고 있다’는 군’이 ‘불충분하다’나 ‘거의 모른다’는 군에 비

해 간호사 지식이 높았으며 직위는 사후 검정에서 그룹이 구별

되지 않았지만 수간호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간호사들의 간호

사 지식이 가장 높고 일반간호사가 가장 낮았다. 

법에 대한 의식에서 차이가 난 특성은 법에 대한 지식(F= 

6.61, p<.002)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군이 ‘불충

분하다’나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군에 비해 법에 대한 의식이 

높았다. 

법에 대한 실천의지에서 차이가 난 특성은 연령(F=3.78, p= 

.005), 학력(F=13.08, p<.001), 병원규모(F=5.16, p=.006), 보

수교육을 받을 의향(F=5.17, p=.006)으로, 40세 이상의 간호

사들이 그 이하의 간호사들에 비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

진 간호사들이 학사학위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들에 비해, 

보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군이 ‘없다’나 ‘모르

겠다’고 응답한 군에 비해 법에 대한 실천의지가 높았다. 병원

규모는 사후 검정에서 그룹이 구별되지 않았지만 401병상 이

상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법에 대한 실천의지가 가장 

높고 200병상 이하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가장 낮았다.

4. 법에 대한 지식(일반, 간호사), 의식, 실천의지 간의 

관계

법에 대한 지식(일반, 간호사), 의식, 실천의지 간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법에 대한 일반 지식은 간호사 지식(r=.46, p< 

.001)과 실천의지(r=.23, p<.001)와 상관관계가 있고 간호사 

지식은 법에 대한 실천의지(r=.21, p<.001)와 상관관계가 있

으며 법에 대한 의식은 총점(r=.27, p<.001)과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부요인인 인지적(r=.75, p<.001), 정서적(r=.84, p< 

.001), 행동적 의식(r=.65, p<.001)들 간에는 물론이고 인지적 

의식(r=.32, p<.001)과 행동적 의식(r=.30, p<.001).은 실천의

지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실천의지는 

법에 대한 일반 지식(r=.23, p<.001), 간호사 지식(r= .21, p< 

.001), 의식의 총점(r=.27, p<.001), 인지적 의식(r=.32, p<.001)

과 행동적 의식(r=.30, p<.001)과 상관관계가 있으나 정서적 

의식(r=.08, p=.175)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법에 대한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법에 대한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이때, 실천의지에 차이가 나타난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학력과 

교육적 특성인 보수교육을 받을 의향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였

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로 임계치인 0.82~1.53을 넘어 자기상관성의 문

제가 없었고 다중 공선성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공차한계

는 .84~.98로 .04 이하인 변수가 없고 분자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1~1.20로 어느 것도 10.0을 

넘지 않아 오차 항들 간에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도 확인하였

다. 그래서 모든 연구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할 

수 있었다.

법에 대한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F=12.14, p< 

.001)은 행동적 의식(β=.25, p<.001), 법에 대한 일반 지식(β= 

.22, p=.001), 대학원 이상의 학력(β=.24, p<.001), 인지적 의

식(β=.18, p=.009), 그리고 학사 이상의 학력(β=.14, p=.034)

으로 나타났으며 이 다섯 가지 요인이 법에 대한 실천의지를 

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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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Will to Practice (N=295)

Variables B β R2 t p

(Constant) 16.95 4.48 ＜.001

Behavioral consciousness  3.86 .25 .10 3.60 ＜.001

Knowledge of general law  0.42 .22 .15 3.40 .001

Education (≤master)  5.94 .24 .20 3.58 ＜.001

Cognitive consciousness  3.00 .18 .23 2.63 .009

Education (bachelor)  1.70 .14 .24 2.14 .034

R2=.24, F=12.14, p＜.001

논 의

본 연구대상자의 법에 대한 지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지식과 간호사 지식의 평균은 각각 59점

과 52점이었다. 이것은 본 연구결과에서 법에 대한 지식에 대

하여 ‘불충분하다’거나 ‘거의 모른다’로 응답한 간호사가 80.4 

%나 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법 지

식은 60점이 안되고 간호사 자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가 용이

하도록 선행연구의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본 연구

와 비교하면, 간호사가 자신의 법에 대한 지식을 47점으로 보

고한 결과[5]나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지식을 44점

으로 보고한 결과[26]보다는 약간 높고 생활속 법률지식을 56

점으로 보고한 결과[27]와는 비슷하였다. 반면, 인도의 펀잡 지

역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법 지식 정도가 ‘평균 이하(50

점 이하)’가 2%, ‘평균(51점~70점)’이 56%, ‘좋은(71~90점)’이 

42%라는 결과[3]나, 같은 지역 정신간호사들의 법과 윤리적 책

임에 대한 지식 정도가 ‘중간(50~75점)’이 90%, ‘높음(76~100

점)’이 10%로 보고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간호사의 법에 대한 지식이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4,5,7,26,27] 간호사에게 법에 대

한 교육이 여전히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본 연구대상자의 대다수인 75.6%가 간호학생일 때에만 법

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함으로써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는 법 교육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므로 간호학생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되게 임상간호사 

대상으로 법 교육의 방향과 수준을 설정하고 임상에 적합한 내

용이 개발되어 병원이나 간호조직 차원에서 보다 다양하고 충

실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법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부분이 응

답하였으나(98.6%), 교육을 받을 의향에서는 약 20%의 간호사

들이 법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의향은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의식과 의향간의 차이가 본 연구만의 

결과인지, 아니면 인간의 의식과 행동 간에 불일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다른 대상을 상대로 하는 반복연구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특히, 법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교육은 받지 않

겠다는 이유를 파악하는 탐색연구결과는 간호사로 하여금 교

육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매우 귀중한 정보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법적 권

리와 책임’, ‘간호 및 의료 사고의 예방법’, ‘의료분쟁의 유형과 

대처 방법’, 그리고 ‘환자의 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학적 및 교육적 특성에 따른 지식, 의식, 실천의지 간에 

차이에서, 법에 대한 일반 지식은 보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고 

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며 대형 병원의 외과

계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법 지식이 많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형병원 외과계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의료사고나 분쟁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

하는 결과로 사료되었다. 즉, 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부서에 근무하

는 간호사들에 비해 법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지식을 습득하려

는 노력도 더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고 직위가 높으며 법

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간호사들이 그렇

지 않은 간호사들에 비해 법에 대한 간호사 지식을 높았다. 이

것은 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

[2,3]의 결과와는 다르므로 인구학적 및 교육적 특성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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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간호사 지식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추후 반복연구

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법에 대한 간호사 의식에는 차이가 없

었지만 교육적 특성에서는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간호사들이 ‘불충분하다’거나 ‘거의 모른다’고 생각

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법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간호사 법 의식의 차이를 보고한 선행

연구[27]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 법에 대한 교육여부에 따라 

법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인문계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차이가 난 연구결과[21]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교육은 피교육자의 지식과 의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교육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법 의식에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40세 이상의 401

병상 이상의 병원에 근무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간호사들의 법에 대한 실천의지가 다른 특성을 가진 간호사들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즉, 연령과 학력이 높고 규모가 큰 병

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특성을 가진 간호사들

에 비해 법에 대한 실천의지가 높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본 연

구결과는 간호사의 연령과 임상경험이 많음에 따라 법에 대한 

인식과 준법의식이 높다는 결과[27]와는 일치하지만 35세 미

만의 간호사들이 간호과오에 대한 사례별 인식 정도가 높고

[4], 30세 미만의 간호사들이 간호 관련 법에 대한 태도가 좋다

[5]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간호사의 인구학적 

및 교육적 특성에 따라 법에 대한 지식(일반, 간호사), 의식, 실

천의지에 대한 지각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

했을 때, 이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으므

로 추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법에 대한 지식(일반, 간호사)이 실천의지와 관계

가 있고 법에 대한 의식 특히, 행동적 의식과 인지적 의식이 실

천의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람이 지식, 태도 및 신

념에 따라 행동한다는 KABP 모델에 부합하였다. 이것은 간호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법에 대한 지식

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22,28,29]과 일치한다. 

그러나 지식과 의식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법에 대한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에 대한 지식, 의식 및 학력으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간호사

의 법에 대한 실천의지를 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법에 대한 실천의지는 5점 만점에 4.32로 

비교적 높은데, 이렇게 높은 간호사의 법에 대한 실천의지를 실

현시키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실천의지는 지식

보다는 행동적 의식이 간호사의 법에 대한 실천의지에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법 교육의 방향은 간호사 의식, 그 중에서도 특히, 행

동적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법에 대한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법에 대한 간호사 지식이 아니라 일반 지식이었다. 

즉, 간호사의 법에 대한 실천의지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

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법 지식이나 법 감각이지 판례를 중심으

로 한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한 지식은 아니라는 의미로 앞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을 설정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

구결과가 본 대상자들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

면 모든 간호사들에게로 확대 ․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인지에 대

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법에 대한 지식, 의식, 실천의지의 

수준을 측정하고 간호사 및 간호학생을 위한 법에 대한 교육 내

용이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간호교

육에 기여하고 간호사의 지식과 의식,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

함으로써 바람직한 간호사 행동을 유도하는 이론을 개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법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불법행위

를 예방하고 의료 사고나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실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3개 지역에 소

재하는 중소 종합병원 3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임상간호사들에게 

확대 ․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법에 대한 지식과 의식, 실천의지의 수

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며 간호사의 준법 행위

에 대한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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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의 법에 대한 지식, 의식과 실천의지 간의 관계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사들의 준법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는 높으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의식은 비

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지식과 의식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다양하고도 체계적으로 제

공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 본 연구에서는 

법에 대한 지식(일반 및 간호사), 의식, 실천의지가 대상자의 인

구학적 및 교육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관

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므로 향후, 더 많은 

후속 혹은 반복 연구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법에 

대한 실천의지는 법에 대한 행동적 의식과 인지적 의식, 일반 

지식과 학사 이상의 학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

한 의식과 일반 지식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훈련이 

집중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법에 대한 지식(일반 

및 간호사)과 의식이 간호사의 준법 행위에 실제로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간호학생 및 간호사의 법에 대한 지식(일반, 간호사)

과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개발한 

뒤, 그 결과를 평가하는 교육과정 개발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

안한다. 

셋째, 간호사의 법 지식이나 의식 수준과 의료현장에서 실제

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발생률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증연구

를 수행할 것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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